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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모델별손상성·수리성등급평가연구결과발표

保險開發院(院長 : 林宰永)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승용차량 약 500여 모델

에 대한 손상성·수리성에 의한 차량등급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. 손상

성(Dam ageability)이란 자동차 충돌사고 시 적정한 충격흡수로 차량의 파손

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, 수리성(Rep airability)이란 파손된 부

위를 수리하기가 얼마나 용이한가를 나타낸다. 손상성·수리성은 수리비용

을 결정짓는 주요요소이다.

국내에서 자동차의 손상성·수리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는 이번

이 처음이다 . 이 평가결과는 안전성과 더불어 차량구매자가 자동차를 선택

하는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.

등급평가 연구의 배경

자동차기술연구소가 년간 약 85만여 건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

석한 결과 차량모델별 수리비 지급규모가 차량크기별은 물론 동급차량간에

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차량 구조특성별 손상성·수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. 연구소

에 의하면 차량가격이 유사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차체의 충격 흡수능력과

차량파손 최소화를 위한 설계구조, 수리용이성, 부품가격 등이 모델별로 천

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델별 수리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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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

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손상성·수리성 개선을 위한 차량설계 개선 및 차

량등급평가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. 이를 통하여 연구소는 그동안 자동차제

작사에 약 250여건에 달하는 손상성·수리성 향상을 위한 설계개선 제언을

하여 왔으며, 금년 6월 승용 전차종에 대한 손상성·수리성 등급평가를 완

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.

차량 등급평가 방법

차명모델별 등급평가는 새로이 출시되는 신차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손

상성·수리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다. 그러나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

하여 해당차량의 보험금 지급통계가 충분히 집적되면 이 수리비 지급실적

을 기초로 등급이 상하로 조율된다.

신차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차량별 충격흡수능력 및 차량파손 최소화를

위한 설계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(Research

Council for Automobile Repairs) 기준의 충돌시험(손상성), 복원수리 용이성과 작업

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시간 측정(수리성) 및 수리용 부품가격과 부품

보급형태, 도장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차량구조별 수리비용 평가(비용

성) 등으로 이루어진다.

이 평가방법은 신차가격에 대비한 손상성·수리성 즉 수리비 지급규모

를 평가하는 것이다. 따라서 차량가격이 동일할 경우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

양호한 등급을 받게되고 반대이면 불리한 등급을 받게 된다. 차량가격이 다

를 경우라도 차량가격 대비 수리비의 비율이 동일하면 같은 등급을 받는다.

등급평가는 수리비지급실적 및 부품가격 등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

조정될 수 있다.

기대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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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평가결과는 차량구매자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구매정보의 하나로 활

용될 것이다. 특히 이 등급평가 결과는 추후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

화제도 도입 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. 향후

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요율차등화가 실시되면 인적요인 외에 차량구조특성

이 처음으로 요율에 반영되어 요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.

예상되는 주요 변화는 자동차제작사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. 자사출시

자동차의 평가등급이 경쟁차종보다 나쁘면 차량판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.

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우수한 등급을 받기 위해 손상성·수리성 향상

을 위한 설계개선과 부품가격의 적정선 유지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.

손상성·수리성의 개선은 수리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동차사고에 따른

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차량소유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와 차

량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.

자동차제작사의 입장에서도 손상성·수리성 개선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

폭제 역할을 하여 결국 차량제작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수출차량의 대외

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.

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영국, 미국, 독일, 호주, 캐나다, 스

웨덴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등급평가에 의한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를 시행

하고 있어, 수출량이 많은 국내 제작사들도 이 제도가 낮설지만은 않다 .

보험개발원은 신차발매시 마다 등급평가를 실시하고, 차량구매자들이 구

매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홈페이지(w w w .kid i.or .kr)에 게시할

예정이다.

차량등급평가를 통한 자기차량손해담보 요율차등화제도의 조속한 도입

을 통한 요율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차량유지비용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

고, 보험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공동발전을 기대해 본다 .

주요차종 등급평가 결과

< 주요차종 등급평가 결과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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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차명모델(수동) 등급 차명모델(오토) 등급

800cc급 마티즈 7+ 마티즈오토 7+
마티즈Ⅱ 8+ 비스토오토 8+
비스토 9 아토스오토 8
아토스 10 티코오토 10
티코 11

1300cc급 뉴리오 6+ 뉴리오오토 4
(4도어) 베르나 6+ 베르나오토 5

라노스Ⅱ 7 뉴엑센트오토 8+
뉴엑센트 9+

1500cc급 뉴리오 4 뉴리오오토 4
스펙트라
베르나 6+

아반떼XD오토 5
스펙트라오토 5

아반떼XD 7+ 누비라Ⅱ오토 5
라노스Ⅱ 7 베르나오토 5
누비라 7 라노스Ⅱ오토 6

1800cc급 뉴EF쏘나타 4+ 뉴EF쏘나타오토 4+
뉴옵티마 4 뉴옵티마오토 4+
레간자 4 레간자오토 4
SM518 5 SM518오토 5
크레도스Ⅱ 6 크레도스Ⅱ오토 6+

2000cc급 뉴EF쏘나타 3 뉴EF쏘나타오토 3
빅매그너스 4+ 뉴옵티마오토 3
뉴옵티마 4+ 빅매그너스오토 3

SM520 4 SM520오토 3
EF쏘나타 4 EF쏘나타오토 4
크레도스Ⅱ 6+ 크레도스Ⅱ오토 4

2500cc급 EF쏘나타 3+ 체어맨2.3오토 1
그랜져XG 3 엔터프라이즈오토 2

그랜져XG오토 2
뉴EF쏘나타오토 3+
뉴옵티마오토 3+

SM525오토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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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차명모델(수동) 등급 차명모델(오토) 등급

3000cc급 다이너스티오토 1+
체어맨2.8오토 1
엔터프라이즈오토 2+
그랜져XG오토 2

3500cc급 에쿠스오토 1+
체어맨3.2오토 1+
엔터프라이즈3.6오토 1

< 등급별 손상성·수리성 지수의 범위 >

등급 지수범위(%) 등급 지수범위(%)
1+ ∼ 50.0미만 1 50.0이상 ∼ 55.0미만
2+ 55.0이상 ∼ 60.0미만 2 60.0이상 ∼ 65.0미만
3+ 65.0이상 ∼ 70.0미만 3 70.0이상 ∼ 75.0미만
4+ 75.0이상 ∼ 80.0미만 4 80.0이상 ∼ 85.0미만
5+ 85.0이상 ∼ 90.0미만 5 90.0이상 ∼ 95.0미만
6+ 95.0이상 ∼ 100.0미만 6 100.0이상 ∼ 105.0미만
7+ 105.0이상 ∼ 110.0미만 7 110.0이상 ∼ 115.0미만
8+ 115.0이상 ∼ 120.0미만 8 120.0이상 ∼ 125.0미만
9+ 125.0이상 ∼ 130.0미만 9 130.0이상 ∼ 135.0미만

10+ 135.0이상 ∼ 140.0미만 10 140.0이상 ∼ 145.0미만
11+ 145.0이상 ∼ 150.0미만 11 150.0이상 ∼

등급구성 : 22개 등급(1+, 1, 2+,···11+, 11)으로 1+ 가 최우수 등급이며 11 이

최하위 등급

지수범위 : 차량가격대비 수리비 지출 위험도를 전차량 평균(100)에 대해 상대지수로

표시한 것. 등급간의 수리비 지수차이는 5%이며 자동차사고 시 차량가격

대비 수리비가 5%더 지출됨을 의미

모델구분 : 동일 차명이라도 배기량, 보디형태(2도어, 3도어, 4도어, 5도어, 리무진, 왜

곤 등), 미션종류(A/ T, M/ T), 엔진종류(가솔린, 디젤, LPG)가 다르면 별

도로 평가

※ 전차종 등급평가결과 : 별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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